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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효능감 증진 부모교육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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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양육효능감 증진을 위한 부모교육프로그램의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로서 최형성· 정옥

분이 제작한 아동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척도를 영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효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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둔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을 타당하게 측정할 수 있고 양육효능감 프로그램개발의 기초자료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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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지금까지부모의자녀양육과관련된연구들은주로부모의양육행동이나부모자녀관계등

에 초점이 맞추어져 왔지만 최근의 연구들은 양육의 인지적 요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Davis-Kean et al., 2008). 양육상황에서부모의신념과부모의양육행동에영향을미침

으로써 궁극적으로 아동의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주목되고 있는 개념이 양육효능

감이다.

양육효능감에 대한 연구들을 통해 학자들이 정의하고 있는 양육효능감의 개념을 살펴보

면, 양육효능감은 Bandura의 자기효능감 개념에서 파생된 개념이다. 이는 가정이라는 환경

에서 양육과 관련되어 생성되는 일상의 다양한 상황에서 요구되는 부모역할과 관련된 개념

이다(Bryanton, 2008). Bandura(2006)는 양육효능감의개념에대하여 양육행동에영향을미

치는 구체적인 지식과, 자신의 부모역할 수행능력을 신뢰할 수 있는 정도라고 정의 하였고,

Coleman과 Karraker(2003)는 바람직한 양육행동을 효과적으로 할 것이라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확신, 그리고 적절한 양육행동에 대한 지식이라고 언급하고 있다. Leerkes와

Burney(2007)는 양육효능감을자녀를잘양육하고훈육하며자녀와의관계에서문제가생기

더라도잘해결할수있다는부모로서의능력에대한자신감이라고정의하였다. 본 연구에서

는 양육효능감을 양육상황에서 바람직한 양육행동을 수행할 수 있다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신념이며양육상황에서발생되는과제를성공적으로수행해내는기술을포함하는개념으로

정의한다.

양육효능감에 대한 선행연구들에 의하면, 양육효능감은 양육 상황에서 부모로 하여금 자

신의정서를조절하게함으로써정서적긴장과실망에대한보호요인으로작용하며, 아동의

자기통제력의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Guimond, Wilcox, & Lamorey,

2008; Hsu & Sung, 2008; Sanders & Woolley, 2004). 양육효능감이 높은 부모는 자녀에게

보다 수용적이고 비처벌적이며(Bryanton et al., 2008; Coleman & Karraker, 2003; Gerdes

et al., 2007), 건강과 신체적 면역기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어(Guimond, Wilcox, &

Lamorey, 2008), 양육상황에긍정적으로적응하게하며, 부모의양육행동에도긍정적인영향

을 미쳐 자녀의 성취동기와 자기효능감 증진에 도움을 준다(Bandura, 2006; Hsu & Sung,

2008; Bodenmann et al., 2008)고 하였다. 반면, 양육효능감이 낮은 부모는 통제적이고 강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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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이며, 체벌적이고, 문제 상황에 부딪혔을 때 효능감이 높은 부모에 비해 더 비관적이며,

비효율적인 문제해결전략을 사용한다(Bandura, 2006; Bryanton et al., 2008; Gerdes et al

2007; Harty, Alant, & Uys, 2006)고 하였다.

양육효능감과관련된연구는최근에서야활발히이루어지고있는데(문혁준, 1995), 그럼에

도 불구하고 아직도 영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효능감 관련변인을 명확히 규명하는

연구와 영유아기 부모의 양육효능감 관련 프로그램 개발 연구는 미흡한 수준이다. 따라서

이러한 연구들이 더욱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영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을 측

정할 타당한 척도가 필요하다. 영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을 측정할 척도에

대한연구는외국의척도를번안하여사용한것이대부분이다. 양육효능감이란문화에의해

산출되는 것이기 때문에 문화에 따라 평가에 차이가 있고(Bornstein et al., 2009), 양육효능

감 자체를 측정하도록 구성된 것이 아니라 하위의 영역 중 1개의 영역으로서의 양육효능감

을측정하도록구성되어있는도구를번안한것이라는단점등을가지고있다(최형성, 2001).

양육효능감척도에대한선행연구들에서언급된양육효능감의구성요소에대해살펴보면,

Gibaud-Wallston과 Wandersman(1978)은 인지적차원인부모로서의자신감과정서적차원

인 부모로서의 좌절감과 불안으로 구성된다고 보았다. Bandura(1993)는 양육효능감의 구성

요소를자신감, 자기조절효능감, 과제난이도, 성공및실패귀인으로구분하였다. Allen(1993)

은 양육효능감구성요인을사랑, 통제, 의사소통, 교육, 전반적 효능감(general efficacy)으로

구분하였다. Coleman과 Karraker(2003)는 양육효능감의 구성요소를 정서적 가용성, 양육․

가치․공감적 반응, 보호, 훈육․제한, 놀이, 교육, 도구적 양육․구조화․일상생활 등으로,

Montigny와 Lacharite(2005)는 부모의 신념과판단, 여러상황에능동적으로대처할수있는

능력, 일련의과제를수행할수있는활동, 양육과관련된특정한상황에서의과제로, 최형성

등(2004)은 전반적 양육능력, 건강하게 양육하는 능력, 의사소통능력, 학습지도능력, 훈육능

력으로 구분하였다.

양육효능감은 신념적인 부분에서의 인지적 차원(Coleman & Karraker, 2003; Donovan,

Leavitt, & Walsh, 1990; Teti & Gelfand, 1991)과 문제해결능력인 기술 등의 행동적 차원

(Baumrind, 1991; Maccoby & Martin, 1983), 그리고 감정을 조절하는 정서적 차원(Dix,

1991; Gelfand & Teti, 1990; Teti et al., 1995)을 포함한 다차원적 구조를 가진다. 그러나보

다 중요한 부분을차지하고 있는 것은 신념과같은인지적 차원이라고 할수 있다. 특히, 최

형성 등(2004)의 구성요소는 한국적 문화를 고려하여 제작되었기 때문에 최형성의 최근의

많은국내연구에서활용되고있으며이들연구들을통해타당성있는척도로지지받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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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문화에 맞는 양육효능감 척도라는 매우 큰 장점을 가진 타당하고 유효한 척도로서

많은 국내연구에서 활용되고 있지만, 영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를 대상으로 양육효능감을

측정하는 데 있어서는 용어나 어휘 부분에 있어 적절하지 않는 부분이 다소 있다. 따라서

본연구는최형성의양육효능감척도를영유아기자녀를둔어머니의양육효능감척도로사

용하기에 적합한 문항으로수정하여 이를 타당화 하는작업을 실시하고자 한다. 이에 이 척

도를만든최형성의사전동의를얻어질문문항을유아기자녀를둔어머니에게적절한어

휘로 수정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최형성의 양육효능감척도의 수정작업과 수정된 척도의 타당화 작업을

실시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영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을 타당하게 측정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설정된 구체적인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취학 전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효능감 척도의 구성타당도는 어떠한가?

둘째, 취학 전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효능감 척도의 신뢰도는 어떠한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연구의대상은서울· 경기 지역에거주하고있고서울· 경기지역의어린이집에재원하

고 있는 자녀를 둔 어머니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 대상자는 총 200명이 편의

표집되었으나 이중 질문에 누락된 문항이 있는 12명을 제외한 188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

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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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절차

1) 예비조사
최형성(2002)의 양육효능감 척도 중 질문 문항이 영유아기 부모에게 적합하지 않는 문항

을수정하여아동학전공교수 3인에게 내용검토를의뢰하였고이에기초하여일부문항을

수정하였다. 1차 에비조사를 기초로 수정된 37문항 문항의 적합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영유

아기 부모 50명을 대상으로 2차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지는 ‘전혀 그렇지않다’의 1점

∼ ‘매우그렇다’의 5점척도로응답하도록되어있다. 이때 응답하기어렵거나이해하기어려

운 문장이 있을 경우, 그리고 질문이 부모의 입장에서 부적절하다고 판단 될 경우 표시하도

록 하였다. 회수된 50부의 자료를 가지고 37개 문항에 대한 반응분포를 분석해본 결과 천정

효과와 극단적으로 작은 표준편차를 가진 문항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2) 본조사
본조사는 2010년 2월 20일에서 10일간에걸쳐서울및경기지역에있는영유아기자녀를

둔어머니 200명을대상으로실시하였다. 본 조사 대상은 예비조사를실시하지 않은부모들

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200부의 설문지 중 미 응답 및 성실한 답변이 아닌 설문지 12부를

제외한 188부를 최종적으로 분석하였다.

수정된 척도의 타당성을검증하기 위해 안면타당도, 구인타당도, 공인타당도검증을 실시

하였다. 37문항의척도중영유아기의자녀를둔부모에게적절하지않는 5개의문항내용을

수정하여아동학전공교수 3인에게안면타당도를검증하였다. 전공 교수들에의해 각요인

의 이름이 결정되었으며 타당도 검증을 위해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3. 측정도구

본연구에서사용된측정도구는영유아기자녀를둔어머니의양육효능감척도이다. 이 척

도는 최형성(2002)이 선행연구를 참고로 하여 제작한 것을 연구자가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최형성(2002)의 척도는 총 37문항으로 전반적인 양육능력(11문항), 건강하게 양육하는 능력

(7문항), 의사소통능력(9문항), 학습지도능력(6문항), 훈육능력(4문항)의 다섯 가지 하위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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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구성되어 있고, Likert식 5점 척도로서 점수가 높을수록 부모역할에 대한 자신감을 갖

는것을의미한다. 신뢰도계수는 Cronbach α = .92로 매우높은것으로나타나있다. 요인타

당도는 .65∼.86으로 나타났고 공인 타당도는 .51∼.71로 나타났다.

하위요인 문항수 Cronbach α 반분신뢰도 요인타당도

전반적인 양육능력 11 .86 .84 .86

건강하게 양육하기 7 .75 .74 .80

의사소통능력 9 .80 .78 .79

학습지도능력 6 .76 .75 .75

훈육능력 4 .75 .71 .65

<표 1> 양육효능감 하위 영역별 신뢰도와 타당도

4.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15.0 program을 통해 분석되었다. 구인타당도 검증을 위해 Varimax

회전방식을 사용하여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신뢰도는 척도를 구성하는 문항간의

내적 합치도(Cronbach α)를 산출하여 검증하였다.

III. 분석결과

1. 구인타당도

취학전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효능감 척도의 타당도를 검증을 위해서 주성분분석

(principal component analysis)방법과 직교회전방법인 VARIMAX를 사용하여 요인분석

(factor analysis)을 실시하였다.



영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척도 개발(정미현)

51

요인

1 2 3 4 5

양육지식

VAR00004 .773 .379 .050 .221 -.099

VAR00005 .717 .132 .293 .187 .124

VAR00006 .698 .124 .427 .266 .228

VAR00021 .659 .403 .157 .073 .243

VAR00023 .625 .120 .081 .480 .213

VAR00008 .620 .451 .308 .166 .268

VAR00007 .620 .305 .381 .235 .309

VAR00032 .564 .292 .342 .323 .097

VAR00012 .552 .298 .440 .269 .431

VAR00035 .543 .292 .119 .509 .154

VAR00031 .534 .127 .477 .484 .144

VAR00019 .526 .383 .292 .412 .255

VAR00030 .454 .135 .284 .416 .375

양육태도

VAR00034 .225 .761 .257 .318 -.058

VAR00036 .412 .714 .186 .130 .149

VAR00017 .268 .702 .140 .305 .275

VAR00029 .224 .656 .504 .236 .125

VAR00037 .387 .589 .072 .283 .443

VAR00013 .464 .492 .322 .030 .395

자기조절

능력

VAR00002 .221 .073 .814 .244 .284

VAR00003 .344 .237 .783 .160 .211

VAR00033 .331 .334 .634 .179 .178

VAR00028 .074 .305 .573 .394 .440

VAR00001 .514 .453 .554 .183 .002

VAR00009 .251 .183 .512 .302 .421

문제해결

능력

VAR00015 .157 .053 .122 .849 .292

VAR00014 .162 .287 .230 .790 -.052

VAR00016 .305 .119 .219 .686 .242

<표 2> 취학전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의 요인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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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00024 .325 .306 .158 .673 .110

VAR00010 .418 .373 .262 .454 .107

의사소통

능력

VAR00011 .113 -.030 .149 .103 .810

VAR00025 .123 .243 .375 .326 .632

VAR00020 .231 .435 .445 .036 .533

VAR00022 .462 .450 .071 .220 .467

VAR00026 .438 .452 .330 .132 .458

VAR00027 .018 .329 .392 .453 .457

VAR00018 .335 .365 .329 .281 .400

고유값 7.221 5.424 5.263 5.174 4.096

분산율 19.516 14.660 14.225 13.984 11.070

누적분산율 19.516 34.176 48.401 62.385 73.455

KMO(Kaiser-Meyer-Olkin)측도는 변수 쌍들간의 상관관계가 다른 변수에 의해 잘 설명

되는정도를나타내는것으로이측도의값이작으면요인분석을위한변수들의선정이좋지

못함을나타낸다. KMO 값이 .90이면 상당히좋은것이며, .80이상이면꽤좋은것이고, .70이

상이면적당한것이며 .60이상이면평범한것이고, .50이상이면바람직한것이나, 0.50미만이

면받아들일수없는것으로판단한다. 본 연구에서는 KMO 값이 0.879로꽤좋으므로변수

쌍들의 상관관계가 다른 변수에 의해 잘 설명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또한, 요인분석의적합성여부를나타내는 Bartlett의 구형성검정치(Test of Sphericity)는

근사 카이제곱값이 2486.115로 유의수준이 .000으로 나타나 요인분석사용이 적합하다는 것

을 알 수 있다.

요인을 추출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각 요인이 기존변수의 정보를 어느 정도 설명하는지를

나타내는고유값(eigen-value)을 이용하여, 고유값이 1.0이상인요인에한하며요인적재량이

0.4이상인 항목들을 기준으로 설정하여 요인수를 5개로 결정하였다.

그 결과요인 1은 고유값이 7.221, 설명비가 19.51%로나타나 A 요인을, 요인 2는 고유값이

5.424, 설명비가 14.66%로나타나 B 요인을설명해주고있고, 요인 3은 고유값이 5.263, 설명

비가 14.22%로나타나 C 요인을, 요인 4는 고유값이 5.174, 설명비가 13.98%로 나타나 D 요

인을, 요인 5는 고유값이 4.096, 설명비가 11.07%로 나타나 E 요인을 설명해주고 있다.

요인행렬의요인부하량은각변수혹은문항의요인에대한가중치를나타내는것으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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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상관이없다고가정할때각변수혹은문항과요인간의상관관계로해석한다. .3이상

이면 요인과의 상관이 높다고 해석되므로 요인 1은 4, 5, 6, 7, 8, 12, 19, 21, 23, 30, 31, 32,

요인 2는 13, 17, 29, 34, 36, 37, 요인 3은 1, 2, 3, 9, 28, 33, 요인 4는 10, 14, 15, 16, 24, 요인

5는 11, 18, 20, 22, 25, 26, 27이 설명하고 있다. 다섯 개의 요인을 추출한 결과 전체분산의

73.455%를 설명하고 있어 총 37개 문항으로 구성된 어머니의 양육효능감 측정도구는 다섯

개의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의 요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문항을 수정한 본 연구의 척도를 문항양

호도와 요인분석을 통해 요인을 추출하였다. 척도의 문항양호도를 구하기 위해 각 문항에

대한 평균, 표준편차, 상대도수분포(%), 문항-척도 전체의 상관, 문항변별도, 그리고 문항제

거시의 내적합치도를 산출하였다.

문항양호도 분석에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난 37개 문항을 대상으로 문항의 구조를 파악하

고척도구성의타당도를검증하기위해먼저요인분석을실시하였다. 공통요인분석으로요

인을추출하고 scree검사와누적분산비율을고려하여요인수를지정하였으며, 직각회전방법

(varimax)를 사용하였다. 요인분석결과전체변량의 73.455%를설명하는 5개요인이추출되

었다.

요인 1은 전체 변량의 19.516%를 설명하는 요인으로 4, 5, 6, 7, 8, 12, 19, 21, 23, 30, 31,

32의 12개의 요인이포함되며자녀를양육할책임을지고있는부모가자녀의발달을어떻게

지원해 줄 것인지 그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영유아의 전반적인 발달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담고 있어서 ‘양육지식’으로 명명하였다. MacPhee와 Miller-Heyl(2003)에 의하면 양육지식

은 연령에 따라 이상적인 아동발달 상태에 관한 내용을 의미하는 발달 지식, 이상적인 아동

의 발달을 촉진하기 위한 바람직한 양육방식, 유아기 경험의 중요성 및 개인차에 관한 발달

원리이다.

요인 2는 13, 17, 29, 34, 36, 37의 6개의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고, 전체 변량의 14.660%를

설명하고 있고, 부모가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내적, 외적 태도나 행동

을 총칭하는 것으로서 부모가 얼마나 자녀에게 지지적이고 엄격한지의 정도를 보여주는 것

으로서 ‘양육태도’로 명명하였다. 이러한 양육태도는 부모-자녀관계의 질을 결정하며, 가족

이 적응적으로 기능하게 한다(Hofferth & Anderson, 2003).

요인 3은 1, 2, 3, 9, 28, 33의 6개 문항으로전체변량의 14.225를설명하고있으며, 특정상황

에서외적인통제대상이없이도특정행동과관련된선후요인을파악하여내적통제에의해

내면화된규칙에따라자신의행동이나정서를적절히조정하는능력이다. 이는 행동적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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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절과정서적자기조절을포함하고있어서 ‘자기조절능력’으로명명하였다. Eisenberg와 동

료들(1996, 1998)은 자기조절능력은내적인정서조절과정서관련행동조절로나누어설명하

고있다. 여기에는주의(attention), 통제(control), 충동성(impulsivity) 등이 포함되는데, 주의

는집중하는능력, 통제는 부적절한반응을억제하는능력, 충동성은원하는목적을이룰때

까지 기다리지 못하는 특성을 의미한다.

요인 4는 10, 14, 15, 16, 24의 5개의문항으로서전체변량의 13.984를 설명하고있고, 문제

해결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들이 포함되어 있어서 ‘문제해결능력’으로 명명하였다.

Mayer(1998)는 문제해결이란주어진상황을문제해결의목표상황으로전환해가는인지과정

으로 규정한다. 즉, 문제란목표상황이 아닌 현재 상태를 말하며, 문제해결이란 현재의 상황

을 목표상황으로 변화시켜주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요인 5는 11, 18, 20, 22, 25, 26, 27의 7개의 문항으로서전체변량의 11.070을설명하고있고,

개인 상호간의 감정이나 의견을 효율적으로 주고받는 과정에 대한 지식과 능력을 의미하고

있어 ‘의사소통능력’능력으로 명명하였다.

2. 신뢰도

본 척도의 신뢰도 검증을 위해 내적합치도를 구체적인 계수로 반영해주는 Cronbach's α 

계수와 반분신뢰도 계수를 산출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 <표 3>과 같다. 신뢰도 분석결과

내적 합치도의경우척도전체의신뢰도는 .881로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요인별 신뢰도계수

도 높게 나타났다.

문항수 Cronbach‘s α 반분신뢰도

양육효능감

양육지식 13 .957 .945

양육태도 6 .916 .902

자기조절능력 6 .920 .921

문제해결능력 5 .890 .851

의사소통능력 7 .893 .897

양육효능감 전체 28 .881 .965

<표 3> 양육효능감 척도의 신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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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결론 및 논의

본 연구에서는 취학전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효능감 척도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검증하

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취학 전 자녀를둔어머니의양육효능감척도문항의평균, 표준편차를산출하여문

항의 양호도를 알아본 결과 문항의 반응분포과 문항의 변별도에서 양호함을 확인하였고 척

도의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 요인분석과 준거타당도를 검증한 결과 정적 상관을 나타냄으

로써 준거관련 타당도의 증거를 확인하였다.

둘째, 척도의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해 내적합치도(Cronbach α)를 산출한 결과 전체 척도

의 신뢰도는 .881로 나타났으며 하위요인별 신뢰도는 양육지식, 양육태도, 자기조절능력, 문

제해결능력, 의사소통능력이각각 .957, .916, .920, .890, .893 등으로높게나타났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 재 구성된 척도는 신뢰롭다고 하겠다.

이상과같이문항의양호도, 척도의타당도, 신뢰도를검증한결과취학전자녀를둔어머

니의 양육효능감 척도는 신뢰롭게 측정할 수 있는 척도라고 하겠다. 즉 영유아기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효능감 척도는 5개 영역으로 타당성과 신뢰도가 검증된 척도이다.

본 연구에서는영유아기자녀를둔어머니의양육효능감척도의타당화를위한목적을가

지고 연구되었고 다음과 같은 의의를 갖는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양육효능감을 측정하기 위한 양육효능감 측정도구의 타당화를 실시

하였는데영유아기자녀를둔어머니의양육효능감은양육지식, 양육태도, 자기조절능력, 문

제해결능력, 의사소통능력 등 다섯 가지 하위척도로 구성된다.

둘째, 본 연구를통하여국내에서는비교적최근에와서야활발하게이루어지고있는연구

인양육효능감에대한기초자료를제공하는데의미가있다. 특히양육효능감부모교육프로

그램에 관한 연구의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그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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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A study on Validity of the Parenting Efficacy Scale
- A base study on development of the parenting efficacy -

Jung, Mi-Hyun*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validity of the parenting efficacy scale. This will be base

study for improvement of parenting efficacy program for preschool child mothers. This study

was investigate of Choi & Jung's parenting efficacy scale that was for school child.

In this study the validity of the scale was verified. There are 5 subscale : parenting

knowledge, parenting attitude, ability of the self regulation, ability of the solve the problem,

ability of the conversation.

Key Words : parenting efficacy, educational program for parents, enf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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